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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 14세 교황님이, 오푸스데이 단장을 알현에서 접견하십니다.
2월 16일 알현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오푸스데이의 현황에 관한 여러 주제들이 논의되었으며, 교황님께서는 회원들과 그 사도직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사도적 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2026-2-16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오전 오푸스데이 주교대리 몬시뇰 페르난도 오카리스를 알현에서 접견하셨으며, 이 자리에는 보좌 총대리 몬시뇰 마리아노 파시오도 동행하였습니다. 알현 중 단장은 오푸스데이 회원들이 교황님과 온 교회와 함께하는 친교와 애정을 전하고, 교황님 개인과 그 마음속에 품고 계신 지향들을 위한 기도를 약속드렸습니다.
알현이 진행되는 동안, 깊은 신뢰의 분위기 속에서 오푸스데이가 창립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세계 각지에서 수행하고 있는 복음화 사명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여러 주제들이 논의되었습니다.
교황님은 오푸스데이 정관 개정 작업이 현재 검토 단계에 있으며 아직 공표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히셨습니다. 또한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몇 가지 구체적인 논란에 관하여 교황님께 기관 차원의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교회 내 소명 현황, 특히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 사이의 대조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알현에서 몬시뇰 오카리스는 교황님께 두 권의 책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는 아우구스티노회 사제 라몬 살라 곤살레스가 최근 출간한 "거리의 교회: 여섯 성인 목자들을 통해 본 "기쁨과 희'의 수용"으로, 이 책에는 성 호세마리아에 관한 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무엘 발레로가 쓴 "야우요스, 안데스의 모험"으로, 페루의 두 지방에서 펼쳐진 오푸스 데이 사제들의 복음화 활동을 담은 기록입니다.
알현을 마치기 전,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사도적 강복을 내려 주셨으며, 이 강복이 오푸스데이의 모든 회원들과 그 사도직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미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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